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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28번  형제여 기뻐하라 알렐루야 

예물준비성가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496번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파견성가 245번  맑은 하늘 오월은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신 태 경 이 철 선  이 영 경  조 은 경  

8시 미사 김 대 성  정 봉 재  강 미 숙  윤 건  

9시 30분 미사  Mina Kim Dylan Park Timothy Shon Songyee Kim 

11시 미사  오 캐 런  강 석 구  정 재 연  장 동 철 

12시 30분 미사  Michelle Park 정 재 연 Gloria Chang  임 칠 성  

5시 미사  문 소 영  박 민 제  박 민 제  한 글로리아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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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부활 제5주일 5월 둘째 날입니다. 어제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로 시작한 오월은 성모 성

월입니다. 부활의 후반부로 접어들며 성모 신심

을 닮아 우리의 삶 안으로 부활의 신비를 녹여내

는 시간입니다. 시인 이해인 수녀님은 오월을 이

렇게 노래합니다. “……구김살 없는 햇빛이/ 아낌

없는 축복을 쏟아내는 5월/ 어머니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십시오/ 욕심 때문에 잃었던 시력을 찾아/ 

빛을 향해 눈 뜨는 빛의 자녀 되게 하십시오.” 

 

  부활 시기는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자각

하는 때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바쁜 일상을 버

텨내며 잊혀진 진실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

녀라는 사실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

활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

고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동토의 언 땅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월의 따스한 햇볕에 포도나무에서 

뻗어난 가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가지에 이파

리가 돋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우리

는 언제나 포도나무에 붙어 비바람을 함께 이겨

내고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오월의 햇빛에 건강하게 자라는 포도나무 가지

라는 존재적 정체를 어머니의 도움으로 밝게 드

러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이시

다.”(요한 15: 1)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

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15: 

5)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사실과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

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

여 당신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길 바라십

니다.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처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인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뿌리로

부터 뽑아 올린 모든 양분을 가지로 보내십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면 어릴 적 한여름이면 식구들

과 함께 포도원에 가던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흐드러지게 펼쳐진 포도 넝쿨 아래 놓인 평상에 

앉아 갓 따온 포도를 송이 채 잡고 포도 육즙을 

흘리며 입 볼이 불룩하도록 먹었던 기억이 납니

다. 

 

  한여름의 매미 소리와 천천히 먹으라는 누나들

의 잔소리와 주변 평상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

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울창한 가지가 하늘을 가

리고 땡볕을 가린 그늘의 시원함을 즐기며 가지

에 주렁주렁 달린 맛있는 포도에 정신이 팔렸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참 행복했던 기억 중의 하나입니다. 음식을 통

해 나는 기억이 가장 행복한 기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나눈 음식과 포도주를 

생각하며 당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

하며 오늘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하신 말씀이 가

슴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이 음식에 대한 기억이 깊게 남는 것

은 음식이 우리 삶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소박

한 음식도 함께 나누면 행복한 기억으로 남습니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1년 5월 2일 

3 

미사 시간  |  Mass                         

다. 삶은 같이 나누는 행복입니다. 삶의 독점은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도 있지만 결

국 외로움에 지치고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게 되

고 오히려 이웃을 미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삶

을 나누는 것이며, 이는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하

고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살기 위

해 배고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

다.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빵과 포도주로 

오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일치의 비유이며 생명 나눔

의 복음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생명력은 이렇

게 나누면서 하나가 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

다.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는 오월이 다가왔습니다. 

오월의 장미를 꺾어 성모님께 드리고 그분의 굳

은 믿음에 이 몸도 슬쩍 묻어가 주님의 은총을 

듬뿍 받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 힘으로 우

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어머니의 사

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합니

다. 어머니의 음식에 사랑이 자라납니다. 그 음식

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시인 TS 엘리옷의 말처럼 겨우내 할 일없어 평

안했던 농한기가 지나고 나른한 농부의 손과 발

을 삶의 현장으로 내모는 ‘잔인한 달’ 사월이 가

고 오월이 오면 지난가을에 뿌린 씨가 자라 황금 

물결로 변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황금빛 보리

밭에 바람이 스치며 이는 물결에 삶의 행복을 느

끼고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듯이, 오늘 미사에 받

아 모시는 성체에서 우리는 넉넉한 포만감과 따

듯한 사랑과 가슴 뿌듯한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잔인한 사월은 오월의 수확을 위한 아픔이었음

을 알게 되고 사월의 노동이 오월의 풍요로움을 

가져왔음에 감사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 부활의 영광을 가져온 것과 같은 영광의 

상처였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의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고 행복을 위한 준비이며 우리 삶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 고통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음식을 나누듯 고통도 나눔으로써 낙오되지 않

고 더욱 건강하게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의 행복

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삶의 진실은 바로 우

리가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

다. 아무도 무인도에 살지 않습니다. 곧은 대나무

도 함께 자랄 때 곧게 하늘로 뻗어 올라갈 수 있

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생명을 

얻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

월의 햇살을 받아 가지에 수줍은 연두색 이파리

를 싹 틔우기를 바랍니다. 그 가지의 잎이 자라서 

한여름 땡볕을 막아주고 포도가 영글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꿈이 싹트고 자라나는 오월이 시작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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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                                                                      2021년  5월  2일 

부활 제5주일   

첫째 주일 (5월) 

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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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5월 2일 

주일학교  

알 림 알 림 

특별헌금 

어린이 미사(이중언어)  

제20회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장학금  

본당 장학회에서는 브루클린 교구내 한인 본

당 학생들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희망을 주

기위해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 stpaulscholarship123@gmail.com 

문의: 박인숙 (646)873-0709,                                  

고경현 (917)476-9396,                             

서창배 (917)257-6871 

목요일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일요일 예비신자 교리반 

성모님의 밤  

오월 성모성월에, 성모님의 덕을 기리며 그분의 

겸손과 순명의 길을 본받고자 ‘성모님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화상 혼인교리  

복사단 모집 

신입 복사 부모님 모임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 

견진 교리반 부모 모임  

일시 : 5월 15일(토)  2 p.m. 



미사참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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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교구 후원 

주보 광고주 모집 

 

  

  

  

  

  

우리의 정성  

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알 림 

성경 읽기표  

새 성경읽기표(한글 및 영어)가 본당 웹사이

트에 마련됐습니다.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은 사무실이나 사목회 안내 데스크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 그룹콜 원하는 분 신청부탁합니다 

연락처 : 고희만 분도 (917) 407-1349 

stpauledugroup@gmail.com

특별헌금  

요셉회 월례회  

베드로회 물품판매  

Mother’s Day 꽃 달아드리기 행사  

청년 연합회에서는 5월 9일(일) 어머님들께 꽃

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가톨릭 이민 서비스, 성소 후원 및 은퇴 사제, 

가톨릭 학교 후원등을 지원하는 교구 후원금

모금에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

립니다. 주보 안에 있는 후원기금 봉투는 우

편으로 직접 보내시거나 본당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코비드19 장례비 지원  

mailto:stpauledugrou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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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2021년 5월 2일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성모 성월이 공식 인준되기까지 중세부터  

20세기까지 변화되어 온 발자취입니다.   



         미사 봉헌               2021년 5월 2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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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llow Your Spiritual GPS  

< Fifth Sunday of Easter > 

       Weekly Homily                                                                                                                                                                  May 2,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Back in the day before the GPS was invented, (the year 2000, to be exact), we had to use physical 
maps and stop to ask directions to go from one place to a new, unfamiliar destination. Men notorious-
ly hated to ask directions, resulting in a lot of time wasted wandering around and getting lost. Do you 
know how to read a map? We normally think of four primary directions: North, South, East and West. 
But did you know the Chinese add a FIFTH reference point? It’s Here: your starting point. It’s the 
most important of all. N, S, E, W are all relative to where you are now. How can you know in which 
direction to go unless you first know where you are? 
 
  It’s the same with our spiritual journal. We sometimes feel lost, and so we can identify with Thomas 
in today’s gospel, “Lord, we do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how can we know the way?” But be-
fore we can go in the right direction, we not only need to know our destination, we need to know 
where we are now. Are we lost? Confused? Frightened? Sad? Anxious? We first acknowledge our re-
ality. But to find meaning, happiness, and fulfillment in life, we must activate our spiritual GPS, not 
Global Positioning System but rather Gospel, Prayer and Service. The gospels teach us how Jesus 
lived and treated others and how he viewed and lived life. Prayer centers us in God, the source of life, 
love and holiness. And service helps us appreciate that by helping others, especially those less fortu-
nate, we ultimately find us on the right path that leads us to Christ, our Way, our Truth and our Life.  

1st Sunday in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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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Special Collections  
May 16th (Sun)  for Communication   

Marriage Pre Cana (Zoom)  

Recruitment For Altar Servers 
Under the 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

mental Appropriations Act and 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FEMA is providing financial assis-

tance for COVID19 related funeral expenses incurred 

after 20 January 2020.  

Call this dedicated toll-fee number to get a COVID19 

Funeral Assistance Application.  

Tel : (844) 684-6333 

FEMA will reimburse funeral expenses that were paid 

up to $9,000.00. 

Evening of Blessed Virgin Mary (May 11th) 
As we celebrate May, the month of blessed virgin Mary, 
we will have a prayer’s service honoring her on May 11 
(Tue) at 8 p.m.  Please bring the rosary.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5th Sunday of Easter                                                                                                                        May 2, 2021 (Year B)  No. 2525 

Responsorial  

Psalm 
I will praise you, Lord, in the assembly of your people. 

  

 

 That the Spirit working in and through this parish community may show to all that God is alive 

in us, let us pray.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newly baptized may always remain rooted in Christ, called and challenged by his Word,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our love for those who suffer- the sick, the oppressed, the mentally and emotionally dis-

turbed, the poor, the hungry, the homeless- may be real and active, we pray to the Lord. ◎ 

 That believers who are persecuted for their faith may find their strength in the life of  Christ the 

Vine, we pray to the Lord. ◎ 

 That our eyes and hearts and minds may be open to recognize our God in unlikely faces and 

unexpected places, we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9:26-31 (53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John  
   1 John 3:18-24 

Communion Antiphon 

   I am the true vine and you are the branches,  
   says the Lord. Whoever remains in me,  
   and I in him, bears fruit in plenty, alleluia.  

Psalm 22:26-27,28,30,31-32 


